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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 투자않고 차입금 의존 낮춘다!
한은, 금리 상승속 기업 순수금융비용 부담률 최저 … 2005년 -0.7%

2005년 제조기업들의 차입금 평균금리가 2004년보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금융비용 부담은 사상 최

저수준을 기록했다.

이는 이윤의 상당부분을 투자 대신 빚을 갚는데 충당함으로써 차입금 의존도를 계속 떨어뜨린 결과로 풀이

된다.
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5년 전체 제조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금융비용 부담률은 -0.7%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

했다.

순수금융비용 부담률은 금융부채 이자지급액에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

으로 나눈 것으로 -0.7%라는 의미는 매출액 1만원 가운데 70원을 순수 금융비용으로 지출한다는 뜻이다.

제조업 순금융비용 부담률은 2000년 -3.8%에서 2001년 -3.3%, 2002년 1.9%, 200 3년 -1.3%, 2004년 -0.8% 

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.

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감안하지 않은 총 금융비용 부담률도 2005년 -1.2%로 사상 최저치를 기

록했는데 제로금리 수준인 일본의 -0.7% 보다는 높지만 미국의 -1.6%보다는 낮다.

2005년 제조기업들의 차입금 평균이자율은 6.0%로 2004년 5.9%에 비해 0.1%p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

비용부담이 줄어든 것은 제조기업들이 부채규모를 계속 줄인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.

제조기업들의 총자산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차입금 의존도는 2004년 24.0%에서 2005년 22.9%로 떨

어져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.

차입금 의존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0.8%였으나 2000년 41.2%, 2002년 31.7%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

추세이다.

제조기업들이 수출호조 등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생산현장 등에 투자하는 대신 빚을 갚는데 충당함으로써 

차입금 의존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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